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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마지막 기회의 기도시간이 되어 주님을 모시고자 

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갑자기“마음 잡

아, 마음!”하시는 주님의 급박한 음성이 들렸습니다. 

깜짝 놀라 바로 기도를 시작했는데, 앞에 이상이 보

였습니다.

선생님께서 두 팔을 올리고 기도하고 계셨고, 두 사

람이 각각의 팔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. 

그 주위를 많은 사람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. 

그런데 가장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이 푹 쓰러지면

서 옆의 사람을 툭 치자 함께 도미노처럼 쓰러졌습

니다. 또 겹겹이 둘러싼 몇 사람이 흔들흔들거릴 때

마다 마치 파도가 이는 것처럼 전체가 출렁출렁거렸

고, 그때마다 큰 바람이 선생님께 불어 선생님께서 

너무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. 이 모습이 보이고 주님

의 음성이 들렸습니다.)

* 성자 주님의 말씀 *

마음 지켜, 마음! 

마음 문 걸어잠그고, 오직 나와 선생에게만 열어 줄 

때다.

마음 지켜라. 

마음 무너지면 다 끝이다. 

형제가 쓰러진다 하여 쳐다보지 말고, 

오직 너희 눈은 선생만 집중하고 

너희 귀는 선생에게만 기울여 더 굳건히 서야 한다. 

너희가 흔들리면 그 바람이 파도 되어 

선생까지 뒤흔들고자 저 사탄 군대 노려보니, 

제발 마음 굳게 잡고 말씀 반석에 고정하여라. 

내 온 영계를 쳐다보며 진정 말하노니 

각자의 위치, 각자의 처소를 굳게 지키어라. 

각자 그 위치를 떠나면 저 이리, 늑대의 밥이 된다. 

정녕 깨닫고, 이 마지막 때에 온 힘을 다해

너의 자리를 지키어라. 

그리고 네게 맡긴 나의 양떼를 지키어라. 

지금 선생 모세 때와 같이, 예수 때와 같이 

마지막 치열한 기도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. 

그래서 지금 이 때 사탄의 표적은 기도하는 자다. 

기도하고자 하는 자의 마음을 무너뜨리고자 

너희를 노려보며 너희의 의지를 꺾고 있다. 

정녕 깨닫고 네 마음에서 기도를 놓지 마라. 

선생 두 팔 올려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

성약역사에 길이 남을 상징적인 기도를 하고 있다. 

그 두 팔을 붙들고 있는 자가 바로 섭리사 두 증인

이니 

이들을 위해 기도하여라. 

또한 각자의 개성대로 선생의 두 팔을 붙들고 있는 

사명자들, 지도자들아!

선생의 두 팔을 붙드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다. 

고로 너희 개개인의 마음을 끌어올려 

마지막 목숨을 다해 선생의 두 팔이 내려오지 않도

록 

선생을 지키어라. 

전쟁에 있어 핵은‘왕’이다. 

역사의 상징인물이 온 인류를 대신하여 

악과 싸우는 것이다. 

고로 영적 모든 전쟁, 선생의 손에 달렸다. 

선생 두 팔 내려오면 끝이다. 

그 마음이 지치면 끝이다. 

마지막이다. 진정 마지막이다. 

내가 너희를 지휘하고 호령하니 

마지막 젖 먹던 힘까지 다하여 

끝까지 기도의 전진을 행하여라. 

특히 계시자들 들어라. 

너희는 내 음성이 들리는 그 위치, 

곧 내 곁이 너희의 위치다. 

고로 목숨 걸고 나 있는 곳까지 올라와라. 

내 곁을 떠나면 결코 아니 된다. 

지금은 기도하는 자들, 

그 중에서도 나 성자와의 영적 길이 난 자들이 주 

타깃이다.

내 곁에서 내 음성을 듣고 기록하던 자들 중에 

이미 쓰러진 자도 있고, 흔들리는 자들도 있다. 



내 영적 상황 알고 전하는 것이다. 

힘들다 여기지 말고, 기도를 네 목숨줄이라 생각하고 

오직 매일 나를 만나 내 음성을 들어라. 

네가 내게 올라와야 

내가 너 살아 있음을 확인하고 안도한다. 

정신줄 잡고 내게 기어올라 와라. 

영적 전쟁이기에 너희는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. 

고로 네 정신을 굳건히 잡고 흔들리지 마라. 

선생 곁에 있던 자 뚫리면 선생에게 더 큰 타격을 

주듯,

내 곁에 있던 자 뚫리면 섭리사에 영적 타격이 크다. 

그러니 너 개인을 한 개인일 뿐이라 소홀히 여기지 

말고, 

이 마지막 영적 전쟁의 때에 더 굳건히 거듭나 

선생을 지키는 섭리사 기둥들이 되어야 한다. 

(그 순간 또 이상이 보였습니다. 제 모습이 보였는데 

작은 무덤에서 빠져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, 마지

막 두 다리를 아무리 빼내려 해도 마치 두터운 진흙

탕에 빠진 듯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. 그 모습을 보

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해져서 

정말 간절히 주님의 이름과 선생님의 이름을 불렀지

만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. 그 순간 선생님께서“자

신의 영혼 위해 기도하여라.”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

다. 

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오직 제 영혼을 위해 정말 

간절히

눈물로 기도했습니다. 제 영혼이 강건해져서 그 무덤

을 

박차고 나오게 해 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. 

그러자 다시 눈앞에 이상이 보이면서, 그토록 빠지지 

않던 두 다리가 쓱 빠져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. 그

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.)

마지막 무덤의 키는 너 자신이 가지고 있다. 

나 예수와 선생은 이미 모든 것을 해 주었기에 

이 마지막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은 

오직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네가 승리하는 방법밖에 

없다. 

네 영혼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이다. 

마지막 영 휴거는 네 영혼의 비상이기에 

육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, 

네 영이 육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것이다. 

그래야 육을 통한 영의 부활, 육을 통한 영의 휴거라

는 

성약역사의 진리를 몸소 깨닫는다. 

몸소 깨달아 봐야 온 천하에 외치게 된다. 

마지막 무덤을 이기어 마지막 부활을 이룬 자들은 

용같이 비상하여 나 있는 곳까지 날아오를지니 

이것이 육신의 마지막 휴거요, 

날아오른 영들은 나 예수를 맞이할지니 

이것이 영 휴거다. 

(주님,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. 이미 주님께서 익은 

열매들, 

곧 준비된 영들을 따로 모아두셨다 하지 않으셨습니

까?)

맞다. 

성약섭리와 선생을 온전히 깨닫고 

믿음과 사랑 조건을 완벽히 세운 자들은 

이미 내가 따로 모아두었다. 

고로 내 사랑아, 내가 천사장 나팔을 불면 

그 나팔소리는 이미 따로 모아둔 그들에게만 들리게 

된다.

그러면 그 나팔소리를 들은 자들은 

스스로가 있는 힘을 다해 솟구쳐 

나 있는 곳까지 날아와야 한다. 

이것이 마지막 관문이다. 

이것이 영적 휴거의 비밀이다. 

육을 통한 영의 휴거라 하지 않았느냐. 

마지막 성약역사는 책임분담의 역사라 하지 않았느

냐. 

이것이 크고도 큰 비밀이다. 

영적으로 솟구쳐 오르려면 반드시 영적 힘이 있어야 

한다.

그 힘은 오직 네 육신의 도움으로부터 온다. 

고로 내가 간곡히 마지막 기회의 기도를 하라 한 것

이다. 

네 육신의 기도가 네 영혼의 힘이요, 

네 육신의 행함이 네 영혼을 소생시킬지니 



지금 소생한 영혼들만 솟구칠 힘을 지니어 

그날에 힘차게 날아올라 나를 맞이할 것이니라. 

(지금까지 주님께서 준비된 풍선들을 모으셨다면, 이

제 그 풍선들에 바람을 넣고 계신 것이군요?)

그래, 그렇게 이해하여라. 

나는 그동안 기준선을 넘긴 준비된 영들을 

따로 모아 지키고 있다. 

그리고 이 마지막 영적 접전 가운데 

너희의 정신을 선생의 정신처럼 단련하고 

육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고 있다. 

네 육이 행하고 네 마음이 강해질수록 

네 영혼은 내가 주는 성령의 바람, 진리의 바람, 

사랑의 바람을 받아 더욱 강건케 된다. 

반드시 말씀의 나팔소리를 듣고 행한 네 육신의 행

함만이 

천국급 영을 만드는 영양분이 되어 

네 영을 부활 휴거시킨다. 

마지막은 책임분담이다. 

각자의 정신 수준에 따라 

내가 주는 축복을 받는 그릇이 좌우된다. 

정신 차려라. 마음잡아라.

그리고 오직 선생과 네 영혼 위해 애타는 기도를 하

여라. 

사랑한다. 

너희를 사랑하는 성자. 


